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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 이용된 편집요인은 뉴스 카테고리, 사진기사,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신문제호, 기사제목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요인 중 사진기사,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기사제목의 내용 등 3개 요인만이 뉴스 이용
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을 포털뉴스 이용시간의 차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뉴스 
카테고리,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신문제호 등 3개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장르가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국제, 

IT/과학 장르 중 사회, 문화/연예, 국제 등 3개 요인만이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요인에 대한 남녀집단 간의 분석에서는 경제, 스포츠, 문화/연예, IT/과학 등 4개 장르에서 기사선택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신문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를 노출시키는 온라인 매체에서 전통적인 
신문편집의 요소가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온‧오프라인 신문 간 편집요소의 역할에 대한 차
이와 온라인 매체에서의 효과적인 편집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Abstract  The editorial elements which are used in this paper are made up of news categories, photograph 
articles, titles of article written bold strokes and contents of article. Of these elements, only the three elements 
of photographic articles, the titles of article written bold strokes and contents of article had some effects on the 
choice of articles. For the portal news, only the news categories, the titles of article written bold strokes and 
the name of newspaper had an effect on the choice of articles. 
Of the news genres such as politics, business, social affairs, sports, culture/entertainment, world news and 
IT/science, only the three genres of social affairs, culture/entertainment and world news had some effects on 
news users' choice. For the difference between man group and woman group in analyzing the choice of articles, 
there was the difference in four elements of business, sports, culture/entertainment and IT/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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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전통적인 신문 산업은 각종 언론사의 증가와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과거 독과점 형태의 신문시장이 
다자 간 경쟁구도의 미디어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위축되

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신문의 구독률과 기존 독
자들의 신문 읽는 횟수가 감소[1]됨에 따라 1990년대부
터 침체되기 시작하였다[2].

그러나 신문조직은 다른 언론에 비해 뉴스와 정보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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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에 따른 
미디어의 융합으로 이들 조직에서 생산된 뉴스와 정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전 세계 뉴스조직은 잠
재적 시청자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점진적으로 융합
(convergence) 저널리즘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행방식은 
진행상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자, 
오디오 및 비디오를 결합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온라인 
뉴스기사의 제작에서 오디오와 비디오의 진보적인 이용
에도 불구하고, 많은 뉴스 웹 사이트들은 기사(stories)의 
세부묘사는 텍스트 중심의 채널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3]. 즉, 신문은 문자 중심의 채널로서 뉴스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데 있어 오디오나 비디오 중심의 채널에 비해 
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언론수용자들의 신문기사 이
용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란 55.0%, 종이신문 
52.4%, 신문사의 인터넷사이트 10.5%, 정보검색 중 발견
한 신문기사 13.3%, 블로그/미니홈피/SNS 3.9%, 스마트
폰, 휴대폰, IPTV, 이메일, 기타 이용이 6.1%로 조사되었
다. 이용 방법에서는 포털뉴스의 제목을 보고 클릭했다는 
비율이 85.7%, 포털 뉴스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
아서 이용했다는 비율이 39.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
으로 볼 때 상당수의 언론수용자는 인터넷 미디어뉴스를 
포털을 중심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3.82%가 인터넷 뉴스미
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뉴스미디어 이용시
간(61.95%)과 인터넷 뉴스미디어의 전체 페이지뷰 중 뉴
스섹션(67.61%)의 페이지뷰 최상위 순위는 모두 5대 포
털 사이트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포털 뉴스는 각종 언론사들에 의해 생산된 뉴스를 대
상으로 게이트키핑(gate keeping)된 뉴스들이다. 뉴스 이
용자들은 언론사나 포털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읽을 기사를 선택한다. 포털의 뉴스서비
스 방식은 포털 초기화면의 ‘뉴스박스’와 ‘뉴스섹션’으로 
구분된다. 네이버의 뉴스서비스는 후자의 방식으로 뉴스
를 생산한 언론사의 원문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언론사의 뉴스가 포털에서 재편집된다는 논란을 종식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문에서의 편집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신문 모두 뉴스편집의 주목
적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생산된 뉴스를 선택되게 
할 것인가에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으로 포털 뉴스섹션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미디어 뉴스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포털이라는 점, 전체 인터넷 미디어 중 뉴스 이용시간, 시
작페이지, 뉴스 이용자 수, 이용시간, 방문자 수, 페이지

뷰 등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포털이라는 점을 감
안하였다.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뉴스박스는 뉴스 카
테고리, 굵은 활자체 기사제목, 사진이 첨부된 기사제목, 
신문제호 등의 외형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인 기사제목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뉴스박스의 구성요소들이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기사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메인
페이지의 뉴스제목을 보고, 뉴스섹션에서 관심 있는 분야
/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인물이
나 사건을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관련 뉴스
를 보게 되어서, 뉴스란(홈)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4]. 이 같은 내용으로 보아 
온라인뉴스 이용자들은 오프라인뉴스 이용방법과 큰 차
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 이용방법의 차이는 
온라인뉴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온
‧오프라인 신문 모두에서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편집요인은 내용적 특성과 형식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기사선택의 내용적 특성

뉴스기사의 제목은 뉴스기사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6]. 특히 인터넷 뉴스에서는 신문기사의 경우보다 
제목의 중요성이 더 크다. 그 이유는 공간제약과 노출제
약 등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7]. 종이신문의 경우 여
러 가지 뉴스기사를 제목과 본문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
으나 온라인 신문은 기사제목을 클릭해야만 본문 기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문에서의 기사제목은 기사
선택에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 뉴스는 기사제목과 기사를 한꺼번에 볼 수 있
는 신문과 달리 기사제목만으로 기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읽을 기사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에서 기
사제목은 클릭을 했을 때 표출될 기사의 내용을 추측하
게 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다[8]. 포털뉴스 이용
자들의 뉴스 이용방법 중 메인페이지의 뉴스제목을 보고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4] 것으로 보아 온라
인 뉴스사이트에서 뉴스기사의 제목은 소비할 뉴스선택
은 물론 소비할 기사 순위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뉴스기사는 내용에 따라 경성/연성뉴스로 구분된
다. 이 같은 구분에 따른 포털뉴스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



포털 뉴스섹션의 편집요인이 뉴스 이용자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089

면, 오프라인에 비해 연성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나고 있다[9][10]. 포털에서의 연성뉴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포털이 뉴스소비자들이 선호하
는 기사에 초점을 맞춰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목을 정보적 제목과 선정적 제목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정보제목은 선정제목에 비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으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선정
제목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뢰도에 있어서는 정
보제목이 효과적이나 선호도에 있어서는 선정제목이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1]. 수용자들은 기사제목의 
방향성에 따라 지각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수용
자들은 중립적 기사제목이 본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장 
요약‧함축하고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부정
적 기사제목으로 보도되는 이슈를 더 중요하게 지각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제목의 방향성은 수용자들이 뉴스
를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또 다른 연구에서 포털뉴스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포털뉴스 이용자들은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클릭하여 읽
는다, 포털뉴스 카테고리로 들어가 읽는다, 포털에서 지
난뉴스를 검색한다, 포털뉴스 댓글을 읽는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2]. 또한 뉴스기사에 대한 독자의 관심은 신문
과 뉴스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뉴스소비는 
그 뉴스가 온‧오프라인 신문에 따라 좌우된다기보다는 뉴
스의 카테고리, 독자의 성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
에 따라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뉴스의 
장르의 분류는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
스의 카테고리도 내용적 특성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을 알 수 있다.  

뉴스기사의 내용이 공공영역이냐 사적영역이냐에 따
라서도 선호도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주요 온라인신문의 저널리스와 이들 신문을 이용하는 일
반 뉴스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주제에 대한 선호도 조
사에서 저널리스트들은 공공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더 많
이 할당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뉴스주제
의 사회적 중요성과 개인의 흥미나 관심도 등도 기사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적 특성 요인이다. 그리고 웹사
이트 내에서 뉴스를 어떻게 하이퍼링크 하느냐에 따라서
도 해당 뉴스의 클릭이나 페이지뷰의 정도에 영향을 미
친다. 웹사이트의 네비게이션 메뉴바와 텍스트 내 하이퍼
링크 된 단어를 일반적, 흥미성, 정보적인 단어로 구분하
여 이용자들의 브라우징 행위, 지각,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단어보다 흥미성과 정보적 단어

가 클릭, 페이지뷰, 정보에 대한 이해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온라인뉴스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에 선택적으로 노출하는 이유 혹은 동기를 기사가 
다루고 있는 토픽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적인 흥미 및 관
련성, 개별기사의 상대적인 가시성, 접근용이성 등을 중
심으로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사
람들이 웹기반 뉴스사이트에서 읽을 기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뉴스의 내용적 특성에 
해당하는 개인적 흥미로 나타났다[16].  

 

2.2 기사선택의 형식적 특성

뉴스의 편집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에 따른 것이며, 편
집의 방향성은 뉴스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지고 있다.  
즉 신문편집은 뉴스가 배치되는 지면의 위치, 헤드라인의 
크기와 기사의 길이, 각종 시각적 요소의 유무와 크기 등
을 통해 정보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기능은 물론, 지면의 
디자인을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동시
에 수행한다[17]. 이 같은 사실은 지면변화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신문편집의 혁신적인 변화는 신문 산업의 침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신문편집의 주된 변화는 디자인 혁신
[18][19], 전문화, 섹션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면변화
는 더 많은 독자들을 신문시장으로 끌어들여 신문 산업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지면의 변화는 인쇄신문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온라인신문은 편집체제가 오프라인과 달라서 기사선택 
시 시각적인 요소에 비해 기사제목의 중요성이 더 크다. 
이는 기사선택의 첫 관문인 메인페이지의 뉴스배치가 주
로 문자 위주의 기사제목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신문에서는 ‘관련기사’ 서비스를 하이퍼링크를 통
해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기사는 사건의 전개 과정
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보도하여 뉴스의 심
층화에 기여한다. 하이퍼링크 된 관련기사의 수도 기사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기사 제목과 
그래픽으로 구성된 5개와 15개로 하이퍼링크 된 기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용자들은 5개와 15개의 기사 중
에서 이용할 뉴스기사를 선택할 때 인지적인 노력과 선
택된 기사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이퍼링크 된 5개의 뉴스기사에서보다 15
개의 뉴스기사에서 인지적인 노력과 인지도 모두에 있어
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웹사이트 뉴스에서 사진이 
첨부된 기사제목 형태는 뉴스의 이용 동기를 증가시키는 
단서를 제공한다[20].

온라인 뉴스사이트의 기사추천 시스템인 ‘인기기사’도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은 전통매체와 달리 뉴스기사를 추천하는 특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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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포털에서 추천된 뉴스
기사와 추천되지 않은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뉴스 이용자
들은 어느 기사를 더 많이 그리고 더 길게 노출되는가에 
대한 실험결과 추천되지 않은 뉴스기사보다 추천된 뉴스
기사의 선택이 더 많았고, 추천된 뉴스기사에서도 암시적
으로 추천된 뉴스기사에 비해 명시적으로 추천된 뉴스기
사가 더 많았으며, 그와 연관된 기사에 대한 노출시간도 
더 길게 나타났다. 즉 포털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추천된 기사는 온라인 뉴스기사의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1]. 또 다른 연구에서도 온라인 기사추
천 시스템의 ‘인기기사’는 이용자들의 기사선택 및 노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
은 단순히 ‘인기기사’ 목록에 포함된 기사들을 더 많이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에 비해 더 오래 읽는 
경향을 보였다[16].

신문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제호나 방송채널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도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브랜
드에 대한 태도가 상품 구매의도에[22] 그리고 프로그램
에 대한 품질 평가와 시청 정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프로그램 품질 평가
는 브랜드 자산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3]. 뉴스품
질 평가는 채널 브랜드 자산과 채널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스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가 전체 채널 브랜드에 대
한 평가와 시청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24].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신문제호도 뉴스 이용
자들의 기사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는 예측이 가능하다. 

3. 연구문제

초기 포털 뉴스섹션의 구성요소와 편집의 포맷은 거의 
유사하였으나 이후 네이버의 변화로 포털 간 차별화되고 
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포털 뉴스섹션의 구성형태는 
뉴스 카테고리, 최상위 기사제목의 굵은 활자체, 사진이 
첨부된 기사제목, 신문제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편집 요
소 외에 미디어 이용시간도 미디어 이용행태 연구에 중
요한 연구변인으로 이용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형식적인 편집요소와 기사제목의 내용이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포털 뉴스박스의 편집구성요소들은 수용
자의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1-1. 포털 뉴스박스의 편집구성요소들은 뉴

스기사 이용시간에 따라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포털 뉴스박스의 구성요소인 뉴스 장르는 
수용자의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1. 포털 뉴스박스의 구성요소인 뉴스 장르
는 수용자의 기사선택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가? 

4. 연구방법

4.1 분석대상 및 범위

분석대상과 범위는 네이버와 동시에 다음 또는 야후를 
이용하는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뉴스섹션의 편집구성요
소와 기사제목의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을 네이
버, 다음, 야후를 선정한 것은 방문자 수, 페이지뷰, 이용
시간 등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4.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1년 10월 24일 ~ 2011년 10월 28일 
기간에 4년제 4개 대학의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
료는 256부였다. 분석방법은 각 요소들과 뉴스의 장르들
이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뉴스 이용시간과 성별 간 차이검증을 위해 일
원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4.3 측정변인 

연구변인으로는 포털뉴스의 편집요소인 뉴스 카테고
리,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기사제목에 첨부된 사진, 기
사제목의 내용, 신문제호 등의 포털뉴스 편집요인과 포털
뉴스 이용시간 그리고 뉴스의 장르(정치, 경제, 사회, 스
포츠, 문화/연예, IT/과학) 등이 독립변인으로 이용되었으
며, 포털뉴스 이용자들이 읽을 기사에 대한 선택성을 종
속변인으로 이용하였다.   

4.4 응답자 분포 및 포털사이트 이용현황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남학생 48.4%, 여학생이 51.5%, 
1학년 25.5%, 2학년 28.1%, 3학년 12.9%, 4학년 33.2%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포털뉴스 이용시간은 10분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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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23.8%, 30분 31.3%, 40분 18.1%, 50분 3.1%, 60분 
5.1%, 1시간 이상은 7.4%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분포 및 포털사이트 이용현황
[Table 1] Distribution of Questionnaire Respondents and 

the Status of Use of Portal Site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4  48.4

여자  132  51.6

학년

  1학년  66  25.8

  2학년  72  28.1

  3학년  33  12.9

  4학년  85  33.2

포털 사이트
이용 수

 1개  19  7.4

 2개  106  41.4

 3개  92  35.9

 4개  17  6.6

 5개 이상  22  8.6

포털뉴스 
이용시간

  0~10분  28  10.9

  10~20분  61  23.8

  20~30분  80  31.3

  30~40분  47  18.4

  40~50분  8  3.1

  50~60분  13  5.1

  1시간이상  19  7.4

 합계  256  100.0

5. 분석결과

5.1 포털 뉴스섹션의 편집요소가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과 2는 포털 뉴스섹션의 편집요소와 뉴스 
장르가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되
었다. 이와 함께 포털뉴스 이용시간과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검정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의 편집요소는 사진기사, 
굵은 활자체 뉴스제목, 뉴스 카테고리, 신문제호, 기사제
목의 내용 등이며, 포털뉴스 이용시간은 20분 이하, 
20-40분, 40분 이상으로 3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문제 2는 뉴스 장르로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

화/연예, 국제, IT/과학 등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녀 
두 집단을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표 2, 3, 4, 5]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포털 뉴스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뉴스의 
편집요소가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이
들 요소들은 변량의 1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진기사
(β=.20, P<0.1), 뉴스 카테고리(β=.14, P<0.5), 기사제목
의 내용(β=.16, P<0.5) 등 3가지 요소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과 신문
제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포털 뉴스섹션에서 뉴스의 가치나 중
요성을 나타내는 기사제목은 다른 기사제목과 크기를 달
리함과 동시에 굵은 활자체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인터넷 세대
로 전통적인 매체시대의 수용자들과 미디어 이용환경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신문제호의 미미한 영향력에 대한 분
석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과거 미디어 환경은 매체의 
수와 기능이 디지털 미디어시대와 확연히 다르다. 

   

[표 2] 포털 뉴스섹션의 편집요소가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

[Table 2] The Influence of the Editorial Elements of 

           Portal News Section on the Choice of Articles

변인 표준화
계수(β)

t
유의
확률

사진기사 .20 2.92 p<0.1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14 1.77 p<0.5

뉴스카테고리(장르) .10 1.61 n.s

신문제호(언론사명) -.04 -.64 n.s

기사제목의 내용 .16 2.34 p<0.5

R² 15.1%

연구문제 1-1의 포털뉴스 이용시간은 뉴스섹션의 편
집요소들이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
목, 뉴스 카테고리, 신문제호 등 3요소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진이 첨부된 기사와 기사제목의 
내용은 포털뉴스 이용시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뉴스 이용
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뉴스 카테고리, 신문제호 등은 포털뉴스 이용
시간이 많은 사람에 비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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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털뉴스 이용시간별 분산분석(ANOVA)

[Table 3] Analysis of the variance on the Time of 

Using the Portal News 

변인  N 평균  F(t)
유의확률

(p)

사진기사

20분 이하  89  3.58

 .75  n.s
20분-40분  127  3.46

40분 이상  40  3.35

합계  256  3.49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20분 이하  89  2.98B

 6.81  p<.01
20분-40분  127  3.36AB

40분 이상  40  3.55A

합계  256  3.26

뉴스카테
고리(장르)

20분 이하  89  3.26B

 3.53 P<.05
20분-40분  127  3.50AB

40분 이상  40  3.83A

합계  256  3.46

신문제호
(언론사명)

20분 이하  89  1.99B

 4.46  p<.05
20분-40분  127  2.46A

40분 이상  40  2.20

합계  256  2.25

기사제목
의 내용

20분 이하  89  4.21

 1.14  n.s
20분-40분  127  4.09

40분 이상  40  4.30

합계  256  4.17

연구문제 2의 뉴스 장르가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변량의 6.8%의 설명력과 사회
(β=.20, p<.01), 문화/연예(β=.16, p<.05), 국제(β=-.17, 
p<.05> 장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정치, 경제, 스포츠, IT/과학 장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 하지 않았다[표 4]. 뉴스를 경성뉴스와 연선뉴스로 구
분할 때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장르는 경성뉴스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장르는 연성뉴스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경성뉴스 장르보다 연성뉴스 장르
가 기사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뉴스 장르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
[Table 4] Influential Elements on the Article Choice in 

News Genres

변인 표준화계수(β) t 유의확률
정치 .12 1.74 n.s

경제 -.05 -.60 n.s

사회 .20 2.99 p<.01

스포츠 -08 -1.27 n.s

문화/연예 .16 2.25 p<.05

국제 -.17 -2.45 p<.05

IT/과학 -.02 .33 n.s

R² 6.8%

연구문제 2-1의 뉴스 장르는 성별 간 기사선택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정치, 사회, 국제 장르
는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
제(t=3.14, p<.01), 스포츠(t=8.53, p<.01), 문화/연예(t=-3.06, 
p<.01), IT/과학(t=3.91, p<.01) 장르는 남녀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즉 경제, 스포츠, IT/과학 
장르는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에 비해 기사선택에 더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연예 장르는 
남자 집단에 비해 여자 집단이 기사선택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남자 
집단은 경성뉴스 장르를, 여자 집단은 연성뉴스 장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뉴스 장르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남녀 간 차이
[Table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n and 

Woman in the Article Choice of News 

Genres

변인 성별  N  평균  t p

정치 남자  124  2.96
 -.41  n.s여자  132  3.01

경제 남자  124  2.98
 3.14  p<.01여자  132  2.64

사회 남자  124  3.62
 .43  n.s여자  132  3.58

스포츠 남자  124  3.73
 8.53  p<.01여자  132  2.45

문화/연예 남자  124  3.64
 -3.06  p<.01여자  132  4.01

국제 남자  124  3.19
 .94  n.s여자  132  3.07

IT/과학 남자  124  2.96
 3.91  p<.01여자  132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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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및 결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포털 뉴스박스의 편집요소들 중 
사진이 첨부된 기사제목,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 기사
제목의 내용은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
는 반면, 뉴스 카테고리와 신문제호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신문의 지면변화는 오랫동
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변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
화는 편집요소의 증가와 시각화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의 지면변화는 기술적 측면에서 신문제작의 환경변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신문의 생존전략 차원에
서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어떻게 하면 독
자의 이탈방지와 소비를 촉진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차원에서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는 신문편집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가 그 만큼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털뉴스에서도 사진과 같은 이미지 
요소가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문에서 
글자의 크기나 활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글자의 크기는 기사가 배치되는 위치
와 더불어 기사의 중요성이나 가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굵은 활자체의 기사제목이 뉴스 이용자들
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온라인 신문
에서도 글자의 크기나 활자체도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적 측
면의 편집요소라 할 수 있는 기사제목의 내용도 기사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요소는 오프
라인 신문편집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신문은 기
사제목을 제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해야만 기사내용이 제
시되는 방식의 구조적인 이유 외에 포털에서의 연성뉴스
의 비율이 높고 기사제목이 더 선정적이며, 기사선택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9][10][11]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신문에서의 기사제목의 내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털뉴스의 기사제목은 온라
인 신문사 사이트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 
포털 뉴스섹션의 구조는 언론사 사이트와 크게 다르다.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생산된 뉴스기사
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
장르의 구성 비율이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특정 장르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뉴스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서비스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털이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 이
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뉴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뉴스 카테고리와 신문제호는 뉴스 이용자들의 기
사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뉴스 
이용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뉴스 카테고리를 선택
하여 읽는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12][13] 것과 대조적
이다. 이 같은 상반된 결과는 분석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
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뉴스 카테고리
가 기사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생 집단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털의 
뉴스섹션은 여러 기사를 한 단위 형식으로 작은 공간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다른 기사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제한된 장르의 뉴스기사를 
소비하기보다는 동시에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다수의 뉴
스기사들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내용의 뉴스기사를 선
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문제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신문제호는 언론사의 브랜드로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태도형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포털뉴스에서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명(제호)이 기존 언론과 달리 뉴스 이용자
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미디어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즉, 과거 전통적인 미디어나 언론닷컴은 
독립적으로 뉴스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포털뉴스는 수
십여 개의 언론사들이 생산한 뉴스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뉴스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를 의
식하기보다는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의 브랜드
에 대한 인지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포털뉴스에서 언론사명을 제
시하는 것은 과거 각 언론사의 뉴스기사가 포털에 의해 
재편집되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포털
의 뉴스매개에 대한 객관성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변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는 해당 언론사 뉴스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 등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 즉 같은 주제의 뉴스기사라도 어느 언론
사의 뉴스기사인가에 따라 그 뉴스에 대한 태도가 다르
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로 볼 때 여러 언
론사의 뉴스기사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 뉴스섹션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언론에서는 특정 언론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력이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포털뉴스에서는 각 언
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뉴스
를 생산한 언론의 영향력보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에게는 포털뉴스
의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뉴스기사가 어느 언론사에서 생
산된 것인가 보다는 어떠한 뉴스기사인가가 더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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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털 뉴스섹션의 편집요소를 뉴스 이용시간의 차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진기사와 기사제목의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굵은 활자체 기사제목, 뉴스 카테고리, 신문제호
는 뉴스 이용시간의 차이에 따라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진기사와 기사제목의 내용은 포털뉴스 이용시간의 차
이에 관계없이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나머지 3개 요인은 뉴스 이용시간이 짧은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뉴스 이용
시간이 긴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이용시간이 제한된 이용자들은 
한정된 기사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비교적 뉴스 이용시
간이 긴 이용자들에 비해 기사의 선택행위에 더 많은 주
위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 장르가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 문화/연예, 국제 장
르는 뉴스 이용자들의 기사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 경제, 스포츠, IT/과학 장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뉴스 장르
와 기사선택 간 관계성은 대체적으로 경성뉴스 장르보다 
연성뉴스 장르가 기사선택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뉴스 장르는 뉴스 이용
자들의 기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집단 간 분
석에서 정치, 사회, 국제 장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경제, 스포츠, 문화/연예, IT/과학 장르에서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스포츠, IT/과학 장
르는 여성 집단에 비해 남성 집단에서 기사선택에 미치
는 영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연예 장르는 남성 
집단에 비해 여성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
과를 통해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스포츠와 기술영역 그
리고 경성뉴스의 주된 장르인 경제뉴스는 여성 집단에 
비해 남성 집단에서, 문화/연예뉴스는 여성 집단에서 더 
선호하며, 이용률도 더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포털뉴스의 편집형태는 오프라인은 물론, 각종 온라인
신문과 크게 다르다. 뉴스편집의 구성요소와 편집요소의 
크기 등 여러 차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뉴스배치의 한정된 공간에서 수십여 개의 언론사 뉴스를 
제한적으로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편집의 다양성이
나 디자인의 표현에 있어서 구조적인 제약이 따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신문기사 이용경로를 살펴
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홈) 이용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적으로 신문편집에서 중시

되고 있는 편집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편집환경의 
포털뉴스에서도 뉴스 이용자들이 읽을 기사로 유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포털뉴스에서 언론사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신문제호는 
이용자들의 뉴스이용과의 관련성이 적어 별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기사제목에 언론사명을 명시한 특정 포
털의 뉴스 매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제목을 클릭할 
경우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뉴스를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방식은 포털이 각종 언론사
들의 오리지널 뉴스를 객관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포털공간에서의 뉴
스는 특정 언론사의 뉴스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나 해당 언론사의 뉴스에 대한 태도 또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포털공간에서의 뉴스는 모든 언론사의 뉴스가 뉴스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언론사에서 생산되는 뉴스는 포털
의 게이트키핑을 통해 매개되느냐에 따라 더 큰 사회적 
가치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털뉴스
에서도 시각적 요소가 오프라인 신문에서와 같이 기사선
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포털의 뉴스섹션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에서 포털뉴스에서의 시각적 요소와 기사제목은 다른 편
집요소들에 비해 기사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 이용자들에게 기사선택의 가
능성을 높이려면 뉴스편집에서 이 같은 요소들이 더 강
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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